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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건강정보 웹사이트에서 지각된 상호작용성이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이용자의 개별적 특성이 지각된 상호작용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그 결과 건강염려증

은 지각된 상호작용성과 부의 관계를, 헬스리터러시와는 정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었다. 한편, 지각된 

상호작용성은 웹사이트에 대한 이용자의 태도 및 성과기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지만, 지속적 

사용의도에는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이용자의 태도와 성과기대는 지속적 사용의도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면서, 지각된 상호작용성을 매개하고 있었다. 결국 지각된 상호작용성은 긍정적 관계에 

있는 다른 변수를 매개로 웹사이트에 대한 지속적 사용의도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 of perceived interactivity in health information websites 

on users. First,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 of users’ individual characteristics on the 

perceived interactivity. As a result, hypochondriasis had a negative relationship with 

perceived interactivity, and health literacy had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it. On the 

other hand, although the perceived interactivity had a positive effect on users’ attitudes 

toward health information websites and expected outcomes, it did not have an effect on 

continuous usage intention. However, their attitudes and perceived outcomes had a positive 

influence on continuous usage intention and at the same time mediated the perceived 

interactivity. Eventually, the perceived interactivity had an effect on continuous usage 

intention of health information websites by the medium of other positively related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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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경제의 발전으로 생활이 윤택해지고, 보건의

료 및 서비스의 질이 높아짐에 따라 인간의 수

명은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건강에 대

한 개인의 관심도 증가하여 과거 치료목적으로 

병원을 방문했다면, 오늘날은 예방의 목적으로 

병원을 방문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더불어 정보

통신 기술의 발전은 개인이 직접 건강정보를 획

득할 수 있게 해주어 인터넷에서 건강정보를 검

색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되고 있다. 이 같

은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보건의료 환경은 정

보의 공급을 담당했던 전문가 우위에서 개별적

인 소비자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소비자들

은 자신의 건강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

려 하고 있다(장혜정, 심재선, 김윤, 2004). 국내 

인터넷 이용자(10대~40대)의 84%는 인터넷

을 통해 건강정보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조사 

된 바 있으며(류시원, 하유정, 2004), 미국에서

는 의사들의 85%가 사전에 인터넷에서 건강정

보 검색하고 내원하는 환자를 진료한 경험이 있

다고 보고되었다(Murray et al., 2003).

한편, 인터넷의 보편적인 활용은 검증되지 

않은 건강정보와 유해한 건강정보의 유통, 유

용한 건강정보의 오용, 개인건강정보 유출 등의 

문제가 내재하고 있으며, 이는 질병의 악화, 유

병기간의 연장, 치료비용의 증가, 건강한 생활

의 저해, 의료기관 밖에서의 의료사고, 개인의 

사생활 침해 등과 같이 국민의 삶에 치명적인 

위험과 비용을 유발할 수 있다(류시원, 하유정, 

2003). 이에 대응하여 보건관련 국가기관은 건

강정보 웹사이트를 구축하여 질병에 관한 정보

뿐만 아니라 보험정보, 통계자료 등과 같이 생

활보건과 관련된 정보를 함께 제공하여 신뢰받

는 정보원을 구축하고자 하였다(안지현, 임인

석, 2011).

하지만, 국내 건강정보 웹사이트의 품질과 이

용자 만족도는 기대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

다. 또한 사용자가 웹사이트를 통해 느끼는 상

호작용성도 낮은 것으로 조사된바 있다(유현재, 

안창현, 황숙영(2011). 이는 건강정보 웹사이트 

이용률을 낮추는 원인이 될 수 있는데, 개인화

서비스, 맞춤정보 등 상호작용과 관련된 요소를 

제공하는 하면, 재방문 의사가 올라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신현신, 김평중, 201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강정보 웹사이트에

서 이용자의 지각된 상호작용성을 측정하고, 관

련 변인들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서로의 영향력

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20대 대

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헬스리터리시와 건강염

려증을 측정하여 개인의 특성을 파악하였고, 이

후 실제 건강정보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실험을 

진행하여 상호작용성과 태도, 성과, 지속적 사

용의도를 측정하였다. 이를 통해 각 변수들의 

관계를 분석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연구를 통해 규명하고자 하는 점은 다음과 같

다. 첫째, 건강과 관련된 개인적 특성이 웹사이

트와의 상호작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자 했다. 개인의 특성으로 설정한 변수는 건강

염려증과 헬스리터리시로 이러한 특성들은 개

인마다 정도와 수준 차이가 있을 것이다. 둘째, 

이용자가 지각한 상호작용성이 웹사이트에 대

한 태도와 지각하는 성과, 지속적 사용의도에 

어떠한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지 분석하고자 하

였다. 태도와 성과 및 사용의도는 웹사이트의 

이용경험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므로 지각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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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작용성은 이들에게 긍정적 작용을 할 것이라 

예측하였다. 셋째, 구조모형을 통해 전체적인 

인과관계를 살펴보고, 건강정보 웹사이트의 지

속적 사용의도에 영향을 주거나 매개하는 변수

를 찾고자 하였다. 웹사이트를 이용하며 느끼는 

상호작용성은 만족도를 높여줄 것이며, 이는 긍

정적인 태도와 성과로 측정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웹사이트에 대한 지속적 사용의도도 

높아질 것이라 예측하였다.

2. 선행연구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연구는 긴 역사를 가지

고 있으며, 미디어의 발달과 함께 여러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상호작용성은 전통적인 커뮤니

케이션 매체의 작동에서 존재하는 개념으로, 웹

이 등장하기 훨씬 전부터 여러 학문 분야에서 

널리 연구되어 왔다(Rafaeli, 1988). 그러나 상

대적으로 초기 연구에서는 개념 자체에 대한 성

찰이 미흡하였고, 그 결과 상호작용성의 정의가 

연구마다 상이하여 경험적 연구의 결과를 종합

하기가 어렵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김은미, 임

소혜, 함선혜, 2008).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의 등장과 함께 지난 20여 년 동안 인터넷 상호

작용성에 대해 커뮤니케이션, 광고, 마케팅, 교

육학, 컴퓨터공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되었

다(Wu, 2006). 이처럼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는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폭넓은 스펙트럼을 가지

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웹사이트 또는 인터

넷 웹사이트와 이용자 간에 이루어진 상호작용

성에 관한 실용적 연구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많은 연구들에서 인터넷을 포함한 온라인서

비스 상의 상호작용성은 이용자의 태도와 사후

효과 등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분석하였

다. 이와 관련해서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실증

적 연구들이 있는데, 이두희와 구지은(2001)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호작용성을 크게 지각한 

고객이 쇼핑몰에 대한 충성도가 높고 더 자주 

방문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비슷한 맥락에서 

설상철과 신종학(2005)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호작용성이 이용자에게 쇼핑몰에 대한 신뢰

성을 증진시키고 가치지각에 결정적인 요인으

로 작용하여 재구매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친다고 연구하였다. 또한 이옥희(2008)는 인터

넷 쇼핑몰에서 이용자가 지각하는 상호작용성

은 웹사이트에 대한 몰입의 수준을 높이고, 긍

정적인 태도를 갖도록 돕는다고 분석하였다. 이

처럼 이용자가 지각한 상호작용성은 쇼핑몰에 

대한 이용자의 태도와 재구매, 재방문 등의 사

후효과를 위해 긍정적인 작용을 하고 있었다. 

한편, 상호작용성은 상업적인 웹사이트뿐만 

아니라 이와 다른 온라인 환경에서도 긍정적으

로 작용하고 있었는데, Akrimi와 Khemakhem 

(2014)은 621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웹사이

트의 유용성과 상호작용이 만족도에 영향을 미

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밝혔다. 또한 상호작용

성은 웹사이트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도 긍정적

인 작용을 하며(이주현, 최영균, 2002; Hwang, 

McMillan, & Lee, 2002; Chung & Zha, 2006), 

이러한 태도는 웹사이트 재방문 의도에도 영향

을 미치고 있었다(이주현, 최영균, 2002). 성기

문, 신지나, 안중호(2009)는 지각된 상호작용성

이 홈네트워크 환경에서 웹사이트에서 서비스 

만족과 상관성을 갖고 있다고 분석하였는데, 이 

연구결과를 통해 상호작용성은 광범위한 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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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서비스뿐만 아니라 소규모의 홈네트워크 환

경에서도 긍정적 효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Ahn과 Hong(2004)은 스포츠 웹사

이트 이용자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

석하여, 인지된 상호작용성이 웹사이트 콘텐츠

의 엔터테인먼트 요소와 정보요소를 매개해서 

이용자의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고 발표하였다.

상호작용성은 모바일 환경에서도 이용자들의 

만족도와 태도 등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성호, 안중호, 장정주(2006)

는 매개효과를 통해 모바일에서 지각된 상호작

용성이 이용자의 성과와 만족, 사용의도 등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경정

익, 이국철, 강병기(2012)는 지각된 상호작용성

이 모바일 부동산 정보서비스의 만족도를 증가

시키는 요인이라 분석하였다. 

최근에는 SNS에서의 상호작용성에 관해 분

석한 연구들이 존재한다. 천명환과 정철호(2012)

는 지각된 상호작용성이 SNS의 유용성과 위험

성,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연구하

였고, 경종수와 김명수(2012)의 연구에서도 상

호작용성은 SNS에 대한 신뢰와 결속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Shipps과 Phillips 

(2013)는 164명의 SNS이용자를 조사하여 상

호작용과 몰입 요인이 만족도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고 논의하였다.

한편, 건강정보 웹사이트와 관련된 상호작용

성 연구는 유현재, 안창현, 황숙영(2011)이 수

행한바 있다. 연구자들은 국내 건강정보 웹사이

트들이 대체로 상호작용성 측면에서 다양한 기

능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점이 건강정보 웹사이트의 활용도가 낮아지는 

원인으로 언급하였다.

이처럼 대부분의 연구에서 이용자가 지각한 

상호작용성은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의 많은 측면

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Bezjian- 

Avery, Calder, Iacobucci(1998)는 광고학적

인 입장에서 상호작용성이 상황에 따라 소비자 

설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여 선

행연구들과는 다소 상반된 관점의 연구결과를 

발표했지만, 대체로 상호작용성은 커뮤니케이

션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

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지각된 상호작용성이 인

터넷 건강정보 웹사이트의 이용자에게 긍정적

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지 분석하고자 하며, 

더 나아가 이용자 및 건강정보 웹사이트와 관

련된 각 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파악하고

자 한다.

3. 이론적 배경

3.1 건강염려증

건강염려증(Hypochondriasis)은 실제로는 질

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몸의 통증과 불편감에 

집착하는 것을 말한다. 의학에서는 이를 환자의 

정신적 갈등이 신체적 증상으로 나타나는 일종

의 신체형 장애(Somatoform Disorders)로 보

고 있다(박경환 외, 2009). 건강염려증이 있는 

개인은 심리적 고통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불

필요한 의학적 검사와 절차를 반복적으로 요

구함으로써 개인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건강서

비스 재정을 낭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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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혜, 2009). 이때 심한 염려로 인해 ‘의사구매

(doctor shopping)’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는 자신의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 할 수 있는 의

사를 발견하려는 시도이다. 하지만 의사가 그

의 병세를 호전시키려고 치료하면 환자의 증세

는 더욱 악화되었다고 생각하여 다시 의사를 

바꾸게 되어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된다(박두병, 

1996). 

박상희와 이수영(2011)은 건강염려증상을 가

진 사람이 가장 높은 정도의 미디어를 통한 건

강정보추구 성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들의 행위

는 의사와의 커뮤니케이션에 불만을 갖고 있거

나 의사를 신뢰하지 못한 것에서 기인한 것으

로 분석하였다. 이는 건강염려증을 가진 사람

은 의료에 대한 불신으로 인터넷과 같은 미디

어를 통해 스스로 건강정보를 검색한다고 재해

석할 수 있다. 최근 이와 관련해서 Karmpaul과 

Richard(2014)는 대학생 255명을 대상으로 조

사하여 건강염려증이 건강정보검색 빈도, 횟수, 

시간 등과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혀냈다. 또한 

건강염려증이 있는 사람들은 의사와의 상담 전 

인터넷을 통해 미리 정보를 검색하고 방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결국 건강염려증은 인터넷

을 통한 건강정보 이용을 촉진하는데, 이 같은 

점에서 연구자들은 인터넷 중독과도 상관성을 

갖는다고 언급하였다. 

앞서 언급한 연구에서 살펴봤듯이 건강염려

증은 인터넷 건강정보 이용자의 개별적 특성으

로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강

염려증을 개인과 관련된 변수로 설정하여 지각

된 상호작용성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3.2 정보리터러시와 헬스리터러시

건강정보를 검색하고 이용하는 것은 이용자

가 콘텐츠의 내용을 읽고 이해하는 리터러시 능

력과 관련되어 있다. 정보리터러시와 헬스리터

러시의 개념을 밝혀 건강정보 콘텐츠를 이용하

는 행위에 대한 이론적 기반을 알아보기로 한다. 

3.2.1 정보리터러시의 개념

헬스리터러시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보다 상위개념인 정보리터러시에 대해 우선

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헬스리터러시는 포

괄적 수준의 정보활용능력을 기반으로 하고 있

게 때문이다. 낮은 수준의 정보리터러시 능력

은 헬스리터러시의 개발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개인적, 사회적, 문화적 발전을 제한해서 사람

들의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WHO, 1998).

정보리터러시에 대한 개념은 미국정보산업협

회 회장인 Zurkowski(1974)가 국가도서관정

보학위원회(National Commission o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에 제안서를 제출하

면서 처음으로 언급하였다. 그는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information literate) 사람은 “자신의 

직무에 정보자료(리소스)를 적용하도록 훈련받

은 사람”이라고 설명하며, 이들은 자신의 문제

해결을 위해 1차자료 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정

보도구를 이용하는 기술과 기법을 습득한 사람

이라고 하였다. 이는 정보(Information)와 ‘읽

고 쓸 수 있는’이라는 뜻1)을 가진 ‘literate’를 결

합시켜 ‘정보활용능력’의 의미로 확장시킨 것인

 1) Merriam Webster Dictionary. Retrieved 2014. 11. 8 from www.merriam-webst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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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조건은 미국도서관협회 

산하 정보리터러시위원회(American Library 

Association President Committee on Information 

Literacy)의 최종보고서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이 보고서는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

기 위해서는 “정보가 필요할 때 이를 인식하여 

필요한 정보를 찾아내고, 찾아낸 정보를 평가

하여 효과적으로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는 설

명으로 개인의 능력에 대해 설명하였다(ALA, 

1989).

그 후, 미국도서관협회는 2000년 ｢고등교육

을 위한 정보리터러시 능력 기준(Information 

Literacy Competency Standards for Higher 

Education)｣을 발표하면서 위에서 언급한 정

보리터러시위원회 보고서를 인용하여, “정보리

터러시는 정보가 필요할 때 이를 인식하고, 필

요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찾아내어 평가, 이용하

기 위해 개인에게 요구되는 능력의 집합이다”

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의 여섯 가지 능력을 언급하였는데, 정보활

용능력이 있는 사람은 자신이 필요한 정보의 범

위를 결정하고, 필요한 정보에 효과적이고 효율

적으로 접속하며, 비판적으로 정보를 평가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선택한 정보를 자신의 지

식으로 통합하고,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보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며, 정보이용을 둘러

싼 경제, 법률, 사회적 문제를 이해하고 윤리, 법

적으로 정보에 접근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

다(ALA, 2000).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보리터러시는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는 뜻의 ‘Information 

literate'에서 유래되었으며 정보활용에 대한 개

인의 능력과 범위에 대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

다. 즉, 개인이 정보와 정보도구를 이해하고 능

숙하게 사용하여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찾아

내고, 찾아낸 정보가 유효한지 스스로 평가하

여 효과적으로 사용할 줄 아는 능력인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유네스코는 2003년 프라하선언

을 통해 정보리터러시를 “개인의 정보관심과 

욕구에 대한 지식 및 정보를 인식하고 검색, 평

가, 조직하는 능력이며, 이슈를 검토하여 당면

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보를 창조, 활용, 

소통하는 능력”으로 좀 더 상세하게 정의하였

다(UNESCO, 2003). 이외에도 많은 개인들이 

정보리터러시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정의를 했

으나 모두 큰 틀에서 비슷한 의미를 담고 있다.

한편, 한국도서관협회(2010)는 정보리터러시

에 대해 “사용자가 정보요구를 인식하고, 찾아

내고, 평가하고 그리고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정

보의 자원이나 도구에 관한 지식과 기법, 혹은 

그 지식과 기법에 대한 능력, 도서관 장서구성

의 이해, 연구기법에 대한 지식, 정보평가 및 효

과적 사용, 정보기반기술의 이해 및 이러한 기

술의 사회문화적 배경에 대한 이해 등이 포함된

다”고 정의하였다. 

3.2.2 헬스리터러시의 개념

‘헬스리터러시(Health Literacy)’라는 용어

는 1974년 Simonds가 처음 사용하였다(Ratzan, 

2001). 그는 보건교육을 의료시스템, 교육시스

템, 매스커뮤니케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적 

문제로서 논의하면서, 모든 학교에서 모든 학년

의 수준을 위한 헬스리터러시의 최소 기준을 요

구하였다. 또한 그는 다른 학문분야를 공부하는 

것처럼 보건 관련분야를 읽고 쓸 줄 아는 능력

에 대한 중요성을 주장하였다(Simonds,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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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헬스리터러시에 대한 폭넓은 관심

은 1992년 미국에서 전국 성인 리터러시 평가

(National Assessment of Adult Literacy)가 

발표될 때 까지 부각되지 않았다.2) 그러나 이 

같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헬스리터러시의 정의

에 대한 연구자들의 합의는 아직까지 이루어지

지 않았으며, 조금씩 다른 관점을 지닌 많은 정

의들이 만들어졌다(Egbert & Nanna, 2009).

헬스리터러시에 대해 가장 널리 참조하고 있

는 정의는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 

zation: WHO)와 미국의학회(American Medical 

Association: AMA), 미국 보건복지부(U.S. De- 

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HHS)에서 발표한 정의이다. 보건 및 의과학과 

관련된 세 기관의 정의는 현재까지 많은 연구에

서 개념적 정의로 인용되어 사용되는 대표적 정

의이며, 이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WHO는 1998년 ｢건강증진용어사전(Health 

Promotion Glossary)｣을 발간하며 헬스리터러

시에 대해 “개인이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시키

기 위한 방법으로 정보에 접근하고, 이해하고, 

사용하기 위한 동기와 능력을 결정하는 인식과 

사회적 기술”로 정의하면서, 이는 개인과 지역

사회의 보건을 개선시킬 수 있는 지식수준의 

성취를 의미한다고 하였다(WHO, 1998). 즉 개

인의 사회생활을 위한 필수 능력으로 정의하면

서 개인의 리터러시 능력과 지역사회의 보건수

준을 연관시켜 정의하였다. 

한편, AMA는 WHO에 비해 좀 더 개인적 

능력에 대해 상세하게 정의하였다. AMA의 과

학위원회는 헬스리터러시의 측정을 위해 특별

위원회를 구성하였는데, 1999년 조사결과를 발

표하면서 헬스리터러시에 대해 “보건환경에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 독해능력 및 

숫자와 관련된 과업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한 기술들”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환자가 

충분한 헬스리터러시 능력을 갖추면 보건환경

에서 건강정보를 읽고, 이해하고, 행동할 수 있

다고 하였다(AMA, 1999).

HHS는 국민건강증진계획인 ‘Health People 

2000’3)의 최종보고서에서 헬스리터러시를 “건

강에 관한 적절한 결정을 하기 위해 기본적인 건

강정보 및 서비스를 획득, 처리, 이해하기 위한 

개인적인 능력”으로 정의하였다(Davis et al., 

2002). 또한 HHS의 산하기구인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국(Office of Disease Prevention and 

Health Promotion)에서는 헬스리터러시가 복

잡한 양식을 작성하거나 의료공급자와 서비스

의 위치를 찾을 때, 진료기록과 같은 개인정보

를 공유할 때, 스스로 건강관리를 하거나 만성

질환을 관리하는 경우, 위험인자와 같은 숫자와 

관련된 개념을 이해해야 할 경우 영향을 미친다

고 하였다(HHS, 2014). 헬스리터러시에 대한 

HHS의 정의는 이후 미국의학협회(Institute of 

Medicine: IOM)의 보고서에 인용되어 헬스리

터러시의 개념으로 사용되었으며(IOM, 2004), 

의학관련 데이터베이스인 PubMed 시소러스

(MeSH Term)4)의 용어정의에도 사용되었다. 

 2) NAAL은 미국 16세 이상 성인의 영어활용능력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평가로, 국립교육통계센터(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의 지원을 받는 가장 포괄적인 측정이다.

 3) 미국이 국가적 차원에서 발표한 건강증진 정책이다. 1990년 미국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예방함으로써 의료비를 

절감하고 수명을 연장시켜 사회에 활력을 주기고자 ‘Healthy People 2000'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10년 단위의 

중장기계획으로 2010년 12월 Healthy People 2020이 발표되었다.



110  정보관리학회지 제31권 제4호 2014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헬스리터러시는 

건강정보를 획득하여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여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이라

고 할 수 있다. 즉, 자신이 복용하는 약에 대한 

정보라든지, 의사의 치료와 처방에 대한 이해능

력, 자신의 건강문제를 인지하고 적절한 행동으

로 실천할 수 있는 능력, 의사와 환자간의 커뮤

니케이션을 위한 능력, 의사가 처방해준 약의 

복용과 권장한 건강관리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

이라고 할 수 있다.

헬스리터러시 능력이 낮은 사람들은 의료지

식을 획득하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며, 건

강과 관련된 적절한 의사결정을 내리기가 어렵

다(Ratzan & Parker, 2000). WHO는 보고서

를 통해 헬스리터러시가 건강을 결정짓는 주요 

요인이라고 규정하며 이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

하였다(WHO, 2008). 이희수, 박현정, 이세정

(2003)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 성인 중 38%

가 일상생활에서 문서화된 정보를 이해하고 활

용할 수 있는 능력(문해력)이 가장 낮은 단계인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드러났다. 이를 미루어 봤

을 때 한국인의 건강정보 이해 능력은 높지 않

은 수준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헬스리터러시

를 주제로 측정한 조사는 아니지만, 2008년 국

립국어원이 실시한 ｢국민의 기초 문해력 조사｣

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문해력 분석 항목

으로 복약설명서를 사용했는데, 응답자의 68.3%

가 정답을 대답했으며, 그 외 31.7%의 응답자는 

복약설명서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

으로 조사되었다(국립국어원, 200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별로 수준의 차이가 있는 헬스

리터러시 능력을 개인과 관련된 변수로 설정하

여 상호작용성과의 관계를 측정하였다. 

3.3 상호작용성

3.3.1 상호작용과 상호작용성의 개념

상호작용(Interaction)의 사전적 의미는 ‘교

환행동, 즉 사람 또는 사물들이 서로 영향을 주

고받는 행위'로5) 오래전부터 다양한 학문분야

에서 연구되어왔다. 사회과학분야에서는 1950

년대 커뮤니케이션학을 중심으로 연구가 시작

되어 사회학 등의 분야에서도 연구가 되었으며, 

1980년대 이후에는 다양한 매체를 통한 연구로 

확장되었다. 언론학자인 William 등은 상호작

용성을 ‘커뮤니케이션 과정의 참여자들이 상호 

담론하는 과정에서 서로 통제하고 역할을 교환

할 수 있는 정도’로 정의하였다(Williams, Rice, 

& Rogers, 1988).

초기 사회과학분야의 연구들은 상호작용을 인

간과 인간 사이에서 일어나는 의사소통의 속성

으로 여겼으나, 인터넷과 같은 정보기술 기반의 

다양한 뉴 미디어의 출현으로 전통적 미디어와 

차별되는 고유한 상호작용이 주목 받게 되었다. 

대표적으로 HCI(Human Computer Interaction) 

분야에서는 상호작용을 ‘인터페이스 상에서 커

뮤니케이션이 일어나는 양식으로, 인간이 그를 

둘러싼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지식, 사상, 감정, 

의견 등을 공유화하는 행동이나 과정’으로 표현

하고 있다. 이렇듯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의 

발달은 인간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를 

 4) PubMed MeSH Term. Retrieved 2014. 11. 12 from http://www.ncbi.nlm.nih.gov/mesh/68057220

 5) Oxford English Dictionary Online Version, 2nd 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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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시켰다. 

상호작용이 행동이나 과정을 의미한다면, 이

러한 행위를 제공하는 매체의 특성을 상호작용

적(Interactive)이라고 말하며, 상호작용성(Inter- 

activity)은 커뮤니케이션 과정 속에서 서로 작용

하는 정도라고 정의된다(정은주, 이연숙, 2005). 

즉, 상호작용성은 둘 또는 그 이상의 커뮤니케

이션 당사자들이 상호간에 커뮤니케이션 매

체 및 메시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와 그러

한 영향들이 동시에 일어나는 현상이다(Liu & 

Shrum, 2002). 컴퓨터 공학자인 Dillon과 leonard 

(1998)는 상호작용성을 “이용자가 컴퓨터와 직

접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능력이자, 이를 통해 만

들어지는 어떠한 메시지에 대해서도 인과적 영

향을 미치게 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이는 실

제로 이용자가 검색엔진을 이용하여 컴퓨터와 

상호작용하는 것과, 채팅이나 전자우편을 통해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하는 두 가지 형태로 일어

난다고 언급하였다. 비슷한 맥락으로 Hoffman

와 Novak(1996)은 인간 상호작용과 기계상호

작용을 구분하였고, Cho와 Leckenby(1997)는 

이용자와 메시지 간 상호작용, 인간과 기계 간 

상호작용, 보내는 자와 받는 자 간 상호작용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이 같은 관점에서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웹 기

반의 뉴미디어는 양방향적 커뮤니케이션을 지

원하기 때문에 그 이용과정에서 메시지를 상호 

교환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이 가지는 상호작

용성(Interactivity) 속성은 커뮤니케이션 과정

에서 피드백 또는 응답을 받는지에 관한 속성으

로, 인터넷은 신문이나 TV를 포함한 전통매체

에 비해 상호작용성이 높은 매체로 구분되어진

다(Eveland, 2003). 이러한 컴퓨터 매개 환경

에서 이용자들은 미디어를 조작하는 커뮤니케

이션의 주체로서 존재하게 되었으며, 인터넷 사

용에 있어 이용자의 자발적 참여와 능동적 선택

에 따른 영향력이 중요해지면서 실제 상호작용

성(Actual Interactivity)보다 인터넷 이용자가 

실제로 경험하고 지각하는 상호작용성을 중심

으로 봐야 한다는 관점이 증가되어 점차 지각된 

상호작용성(Perceived Interactivity)에 대한 연

구가 증가하고 있다.

3.3.2 지각된 상호작용성

지각된 상호작용성은 이용자의 경험을 이해

하고 파악하기 위해 응용되는 개념으로 이용자

가 어떻게 상호작용을 지각하고 경험하는 지를 

측정하는 관점이다. 기존의 상호작용성 연구들

이 주로 정보의 교환의 관점, 객관적 상호작용

성의 향상이라는 기능적인 측면에서 실제 상호

작용성(상호작용채널, 응답속도 등과 같은 객관

적인 상호작용성)의 구현으로 이어져 왔다면, 그 

영향의 정도는 전적으로 이용자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지각된(Perceived)’ 상

호작용성이라는 개념은 실제 상호작용의 영향

을 구체화하는 데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 

지각(Perception)이 실재(Reality)보다 훨씬 

영향력이 높다는 것은 많은 학자들의 공통된 견

해이다(황장선, 김은혜, 조정식, 2006). Steuer 

(1992)는 상호작용성을 “이용자가 실시간으로 

매개된 환경의 형태와 내용을 변경하는 데에 참

여할 수 있는 정도”로 정의하면서 그 개념화에 

이용자의 역할(경험)이 중요함을 지적하였고, 

Newhagen, cordes, Levy(1995)는 상호작용

성을 “메시지 발신자가 자신과 수신자의 상호

작용성에 대하여 갖는 심리적 감각”으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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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최초로 지각된 상호작용성의 개념을 소

개하였다. Wu(2000)는 지각된 상호작용성을 

“개인이 상호작용 과정을 통제한다고 느끼는 

정도, 커뮤니케이션 상대(개인, 대중매체 환경, 

컴퓨터 매개 환경)의 개인화 정도, 커뮤니케이

션 행위에 대한 반응 정도”로 정의하였으며, 

Lee(2000)는 상호작용성이 과정을 분석하거나 

특성을 살펴보는 것으로 측정되기보다 이용자

들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지각하고 경험하는가

를 측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McMillan

과 Hwang(2002)은 기존의 상호작용 연구들을 

특성 중심적, 과정 중심적, 지각 중심적, 결합적 

접근방법으로 분류하였고, 이용자들이 매체를 상

호작용적으로 인식할수록 기술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함을 관찰하였다. 이러한 관점

의 연구들은 기술의 상호작용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려는 시도보다는 이용자가 특정 기술을 

사용하며 얼마나 상호작용적으로 인식하는가, 

그리고 이러한 인식이 기술에 대한 태도와 이

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심을 갖는다

(이재신, 김봉수, 2009).

웹 이용자는 기본적으로 컴퓨터 매개 환경 속

에서 웹사이트 관리자나 다른 이용자가 올린 콘

텐츠와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 따라서 웹 커뮤

니케이션에서 상호작용성은 컴퓨터 매개 환경

과 이러한 매개 환경 속에서 전달되는 콘텐츠를 

포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웹상에서의 상호작

용성은 인간-기계 상호작용과 인간-메시지 상

호작용을 함께 고려해야 하며(Cho & Leckenby, 

1997), 이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이용자의 시각

에서 보는 것이 유용한 접근 방법이라 볼 수 있

다(Hoffman & Novak, 1996; Cho & Leckenby, 

1997). 이는 지각된 상호작용성이 웹이나 정보

시스템에서 이용자가 실제 체험하는 느낌과 감

정이기 때문이다.

3.4 국내 건강정보서비스와 

건강정보포털

3.4.1 국내 건강정보서비스의 개요

국내에서 이용률이 가장 높은 포털사이트에

서 ‘건강정보’를 키워드로 검색을 하면 1천 건 

이상의 관련 웹사이트가 검색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검색결과는 개인이 운영하는 블로그와 

카페 등을 제외한 조건으로 검색한 결과이지만, 

신뢰성을 보장할 수 없는 상용 웹사이트 및 건

강과 전혀 관련이 없는 일반적인 웹사이트까지 

포함하고 있었다. 따라서 신뢰할 수 있는 건강

정보 정보원을 찾기 위해 다시 ‘종합병원 건강

정보’로 필터링하였고, 그 결과 290건의 검색결

과가 검색되었다. 여기에서 중복되거나 데드링

크(dead link) 등을 제외하여 집계한 결과 공식

적으로 100여개의 병원 사이트에서건강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2006년 조사에 의하면 국내 인터넷 건

강정보 사이트의 수는 5,110개로 조사된 바 있

으며, 제공서비스는 건강정보(28.6%), 온라인 

건강상담(23.5%), 진료예약(15.4%) 등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또한 조사된 상업 사이트는 단

순 건강정보보다 질병정보의 제공이 많은 것으

로 나타나 전문가의 검증에 대한 신뢰성이 문제

점으로 지적된 바 있다(송태민, 2006). 그러나 

보건복지부나 질병관리본부 등 국가의 건강 및 

보건관련 담당기관에서도 이미 이와 같은 문제

점을 인식하여 오래전부터 <표 1>과 같이 다양

한 대국민 보건․건강정보서비스를 시행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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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건강정보원 내 용 개시일 운영기관

1 건강in
전문가가 검증한 신뢰성있는 건강정보 제공

(국가건강정보포털연동)
2007.03 국민건강보험공단

2 건강길라잡이 건강, 질병정보, 정책정보 제공 1999.07 한국건강증진재단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 및 약국정보, 보험, 질병정보 제공 2000.07 건강보험심사평가원

4 건강정보광장
건강정보, 의료서비스정보 제공 

(국가건강정보포털연동)
2004.0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5 결핵바로알기 결핵에 관한 각종 정보제공 2006.06 질병관리본부

6 공공보건포털
보건소 관련 각종정보 및 건강정보 제공 

(국가건강정보포털연동)
2008.03 보건복지부

7 국가건강정보포털 주제별, 증상별 건강정보 및 각종 보건정보 제공 2011.01 보건복지부

8 국가암정보센터 암 관련 정보 및 통계 제공 2005.06 국립암센터

9 금연길라잡이 금연정보 및 서비스 제공 2001.07 보건복지부

10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천식 및 알레르기 질환관련 정보제공 미상 질병관리본부

11 예방접종도우미 예방접종 관련정보, 접종관리서비스제공 2002.09 질병관리본부

12 의약품관리 종합정보센터 의학품유통정보 및 약품정보 제공 2007.0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3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청소년 건강현황 및 보건지표 산출 2005.01 질병관리본부

14 해외여행질병 정보센터 해외 질병정보 및 해외여행 건강정보, 예방접종정보 2006.03 질병관리본부

15 희귀난치성질환 헬프라인 희귀난치성질환정보, 의료지비원등 정보제공 2006.08 질병관리본부

<표 1> 국내 건강정보서비스 현황

고 있다. 

<표 1>은 정영철(2010)의 연구를 토대로 재

구성하였으며, 이외에도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정신보건센터나 각종 협회, 재단, 연맹 등에서 

운영하는 건강정보, 민간 대형 병원에서 제공하

는 건강정보 등 신뢰할 수 있는 건겅정보를 제

공하는 많은 웹사이트들이 존재한다.

공공성을 띄고 있는 건강정보 웹사이트들은 

각각 목적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 정보의 종류가 

다소 다르지만, 국민을 대상으로 안전하고 정확

한 건강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동일한 목적을 

갖고 있다. 이중에서 2011년에 구축된 건강정보 

포털은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대표적

인 웹사이트이다. 따라서 국가건강정보포털의 

구축배경 및 목적, 서비스 현황을 통해 국가의 

대국민 건강정보 서비스의 정책적인 방향과 목

표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3.4.2 국가건강정보포털

국가건강정보포털6)은 인터넷 등에 범람하고 

있는 검증되지 않은 상업적 건강정보와 잘못된 

의료정보로부터 국민들의 건강을 지켜나가기 

위하여 2007년부터 보건복지부와 대한의학회 

및 148개 전문의학회가 공동으로 구축하였다. 

질병정보를 비롯하여 다양한 건강정보콘텐츠를 

쉬운 용어와 풍부한 사진자료, 애니메이션 등을 

이용하여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

록 개발하였다.

 6) 국가건강정보포털. Retrieved 2014. 11. 17 from http://health.m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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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강정보포털의 핵심가치는 의학전문가

들에 의해 검증된 건강정보를 쉬운 용어와 시각

자료를 통해 일기 쉽게 설명하고, 질병정보 및 

의료기관, 약품 등의 연계된 통합적 정보와 함

께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2007년 미국국립의학도서관과 메드라인 플러스

(MedlinePlus) 콘텐츠 이용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어 100여 개의 주제를 선정하였고, 여기에 원

인별 사망률, 만성질환목록 등의 각종 통계자료

를 참고하여 정보화 우선 대상목록을 선정하였

다. 이 후 대한의학회의 건강정보심의실무위원

회는 정보의 난이도와 수요도 등 각종 사항을 

고려하여 최종 주제목록을 확정하는 한편, 주제

를 좀 더 확대하였고 각종 이미지와 애니메이션

을 추가하여 2011년 1월 31일 공식 오픈하였다

(안지현, 임인석, 2011). 

국가건강정보포털은 웹사이트에서 주제별, 증

상별, 사전방식으로 건강정보를 검색을 할 수 

있으며, 요양기관 정보를 제공하여 병원과 약국

을 검색하거나 진료비정보의 조회가 가능하다. 

또한 건강정보 자료실을 통해 이미지자료나 멀

티미디어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별도로 보건

교육 자료실을 운영하여 리플릿, 팸플릿, 포스

터, 영상 등의 각 유형별 20개 주제로 구분된 교

육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재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에 건강정보를 제공하여 국민

이 올바른 건강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건강in, 건강정보광장, 공공보건포털 등 

국가기관에서 운영하는 타 건강정보 웹사이트에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국가정보포털을 포괄적이고 신뢰

할 수 있는 대표적인 건강정보 웹사이트로 인식

하고 이용자의 지각된 상호작용성을 측정하여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했다.

4. 연구설계

4.1 가설설정

본 연구의 가설은 크게 4개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가설 1]은 건강정보 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용자의 개별적 특성이 건강정보 웹

사이트에서 지각되는 상호작용성에 미치는 영

향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이용자의 개인별 특성은 건강정보 웹

사이트와의 상호작용성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가? 

  가설 1-1. 건강염려증은 건강정보 웹사이

트에서 지각된 상호작용성과 부정적 

관계가 있을 것이다.

  가설 1-2. 개인의 헬스리터리시 능력은 건

강정보 웹사이트에서 지각된 상호작

용성과 긍정적인 관계가 있을 것이다.

[가설 2]는 건강정보 웹사이트에서 지각된 

상호작용성의 효과에 대해 측정하는 항목이다. 

앞서 기술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상호작용

성의 증가가 웹사이트에 대한 태도와 성과 및 

만족도 등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고 있다고 언급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강정보 웹사이

트에서도 상호작용성이 이용자의 태도와 성과 

등에 긍정적인 연구를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하

며 이를 위해 설정된 가설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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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2. 건강정보 웹사이트에서 지각된 상호

작용성은 이용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가설 2-1. 건강정보 웹사이트에서 지각된 

상호작용성은 사이트에 대한 이용자의 

태도와 긍정적 관계가 있을 것이다.

  가설 2-2. 건강정보 웹사이트에서 지각된 

상호작용성은 지속적 사용의도와 긍

정적 관계가 있을 것이다.

  가설 2-3. 건강정보 웹사이트에서 지각된 

상호작용성은 성과기대와 긍정적 관

계가 있을 것이다. 

[가설 3]에서는 건강정보 웹사이트에 대한 

이용자의 태도와 성과가 웹사이트의 지속적 사

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의도에 대한 동기를 유발하는 결과는 태도에 의

해 매개될 수 있으며 합리적 행위이론((theory 

of reasoned action: TRA), 계획된 행동이론

(Theory of Planned Behavior), 정보기술 수용

모델(Technology Acceptance Model: TAM)

과 같은 관련된 이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성

기문, 신지나, 안중호, 2009).

가설 3. 건강정보 웹사이트에 대한 이용자의 

태도와 성과는 지속적 사용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가설 3-1. 건강정보 웹사이트에서 사이트

에 대한 태도는 지속적 사용의도와 

긍정적인 관계가 있을 것이다.

  가설 3-2. 건강정보 웹사이트에서 성과기

대는 지속적 사용의도와 긍정적인 관

계가 있을 것이다.

[가설 4]는 [가설 3]에서 더 나아가 건강정

보 웹사이트에 대한 이용자의 태도와 성과의 매

개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즉, 건강정보 

웹사이트에서 이용자의 태도와 성과가 지각된 

상호작용성의 효과를 매개하여 건강정보 웹사

이트의 지속적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 분석하고자 한다. 

가설 4. 건강정보 웹사이트에 대한 이용자의 

태도와 성과기대는 지각된 상호작용

성과 지속적 사용의도 사이에서 어

떠한 역할을 하는가?

  가설 4-1. 건강정보 웹사이트에 대한 이용

자의 태도는 지각된 상호작용성과 지

속적 사용의도를 매개할 것이다.

  가설 4-2. 건강정보 웹사이트에서 이용자

의 성과기대는 지각된 상호작용성과 

지속적 사용의도를 매개할 것이다.

4.2 변수의 조작적 정의

4.2.1 헬스리터러시

헬스리터러시 측정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도구는 미국에서 개발된 REALM(The Rapid 

Estimate of Adult Literacy in Medicine)과 

TOFHLA(The Test of Functional Health 

Literacy in Adult)이다. REALM은 건강정보

를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언어적 측면의 문해력을 

측정하는 도구이며, TOFHLA은 건강정보를 

이해하는 능력과 수리능력(Numerical Skills)

을 측정하는 도구로 건강관련 행위나 지시에 대

해 실천할 수 있는 기능적 능력을 강조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들을 개량한 도구들을 개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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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사용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김성수(2005)

가 REALM을 토대로 개발한 Korean Health 

Literacy Assessment Tool(KHLAT)와, 김수

현(2008)이 TOFHLA를 개량하여 만든 Korean 

Functional Health Literacy Test(KFHLT)

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능적인 검증보다 내

용의 이해와 관련된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KHLAT를 측정도구로 사용하였다.

4.2.2 건강염려증

건강염려증은 ‘자신이 심각한 질병을 갖고 

있다는 두려움이나 그러한 생각에 집착하는 정

도’로 이를 측정하기 위해 건강염려증의 다양한 

측면들을 포괄하고 있는 질병태도척도(Illness 

Attitudes Scale, IAS)를 사용하였다(Kellner, 

1986). 이 척도는 총 2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데, Sherry와 Margo(2000)가 이를 4가지 요

소의 모델로 재해석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중 연구의 취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일반

적인 요소(General Hypochondriacal Fears 

and Beliefs)에서 12항목을 추출하여 사용하

였다.

4.2.3 상호작용성

Wu(1999)는 웹사이트에서 이용자가 경험하는 

내비게이션(navigation)과 반응성(responsiveness)

을 측정하여 지각된 상호작용성이 이용자에게 

긍정적인 태도를 만든다고 연구하였다. 이는 

이용자의 인지된 상호작용성에 초점을 맞춘 연

구로서 본 연구에서는 Wu가 연구에서 사용한 

상호작용성 측정항목을 추출하여 연구에서 사

용하였다.

4.2.4 사이트에 대한 태도

Chen과 Wells(1999)는 웹사이트에서 콘텐

츠에 대한 이용자의 호감이나 비호감 같은 경향

을 ‘웹사이트에 대한 태도’라고 정의하였다. 그

들은 연구에서 웹사이트에 대한 태도가 호의적

일수록 재방문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고 분석하였다. 앞서 선행연구들에서는 상호작

용성이 웹사이트에 대한 이용자의 태도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연구되었으며, 특히 이주

현과 최영균(2002)은 이러한 이용자의 태도가 

웹사이트 재방문 의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

한바 있다. 본 연구에는 웹사이트에 대한 태도

가 지각된 상호작용성을 매개하여 건강정보웹

사이트의 재사용의도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 알

아보기 위한 목적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Chen과 

Wells(1999)이 개발한 AST(Attitude Toward 

the Site)척도의 6개 측정항목을 사용하여 이용

자의 태도를 측정하였다. 

4.2.5 성과기대

Venkatesh 등(2003)은 기존의 정보기술 수용

모델(Technology Acceptance Model: TAM)

을 확장한 통합기술수용모델(Unified Theory of 

Acceptance and Use of Technology: UTAUT)

을 제시하면서, 이용자가 어떻게 신기술을 받아

들이는가를 측정하였다. UTAUT는 정보기술

의 이용자 수용행위를 설명하는데 매우 우수한 

성과를 나타낸 기술수용모델로써 특히, 신기술

과 신제품의 출현이 빠른 정보시스템 분야에서 

TAM보다 적합한 기술수용모델로 채택되고 있

다(이종옥, 김용문, 2013). 성과기대는 UTAUT

모델의 측정항목(Performance Expectancy)을 

차용하여 만든 변수로 ‘개인이 시스템을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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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성과를 얻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 정도’

로 정의된다(Venkatesh et al., 2003).

4.2.6 지속적 사용의도

지속적 사용의도란 이용자가 향후에도 웹사

이트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

하려는 의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개별적 경험을 

통해 영향을 받는다. 함께 측정하는 상호작용성 

및 사이트에 대한 태도, 성과기대는 실험을 통

해 피험자가 겪는 경험이므로 이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느낌이 건강정보 웹사이트의 지속

적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본 연구에

서는 Bhattacherjee(2001)의 연구에서 사용된 

4개의 측정항목을 사용하여 이용자의 지속적 

사용의도를 측정하였다.

4.3 실험설계 및 준비

4.3.1 실험대상 및 절차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건강정보사이트의 상호

작용성과 지속적인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해 알아보고자 설문 및 실험을 실시하였

다. 이를 위해 <표 2>와 같이 20대 대학생 100명

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50명씩 총 2회에 걸쳐 조

사하였으며, PC를 갖춘 동일한 강의실에서 진행

하였다. 피험자로 20대를 선정한 이유는 20대가 

건강관리를 위해 인터넷을 정보원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서울대학교, 2013). 

성별 빈도 비율

남자 47 47.0%

여자 53 53.0%

합계 100 100.0%

<표 2> 피험자의 성별

실험을 위해 연구의 목적과 응답방법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뒤 측정을 시작하였다. 먼저 개

인의 건강염려증과 헬스리터러시 능력을 측정

한 뒤, 모든 피험자가 동시에 건강정보포털에 

접속해 10분간 관심 있는 건강정보를 자유롭게 

검색하고 탐색하였다. 그 뒤 건강정보포털에서 

경험한 상호작용성과 성과, 사이트에 대한태도 

및 지속적 사용의도를 측정하였다. 모든 측정은 

온라인 설문조사 도구인 서베이 몽키를 사용해 

실시하였다.

4.3.2 통계분석

본 연구에서는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신뢰

성과 타당성을 검증하였고, 구조모형을 작성하

여 가설을 검증하였다. 연구에서 사용된 모든 

통계분석은 MPLUS 7.0을 사용하였다. 

5. 실증분석

5.1 확인적 요인 분석

확인적 요인분석은 단순히 문항들이 해당 요

인을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를 알려주기도 하지

만, 다른 요인들과의 분류 또한 잘 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 따라서 확인적 요인분석

은 구조방정식모형분석을 위한 첫 번째 단계로

서 연구자의 지식에 근거하여 내재된 요인차원 

및 가설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며 특정개

념에 대한 측정 척도들의 타당성을 평가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된다.

본 연구는 Mplus 7.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들은 선행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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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미 분류기준이 정해져 있는 관계로, 요인 

구조의 적합성을 파악하고자 최대우도추정법

(Maximum Likelihood estimate)에 의한 확인

적 요인분석을 하였고,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보

면 <표 3>과 같다. 

알려진 구성요소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척도의 내적합치도지수인 개념신뢰도를 산출하

였고, 모델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한 적합도 

지수로 TLI(Tuker-Luwis index)와 CFI(com- 

parative fit index)를 사용하고, 모형의 전반적

인 부합도를 평가하는 절대적 적합도 지수인 

RMSEA(Root mean square error fit index)

과 RMR(Root mean square residual)을 사용

하였다. 일반적으로 RMSEA는 0.05 이하이면 

좋은 적합도(close fit), 0.08 이하이면 양호한 

적합도(reasonable fit), 0.10 이하는 보통 적합

도(mediocre fit), 0.10 초과는 나쁜 적합도(un- 

acceptable fit)로 받아들여진다(Hu & Bentler, 

1999). 또한, TLI, CFI는 그 값이 0.90 이상이

면 좋은 적합도, 0.90에 가까우면 양호한 모형이

라고 해석한다(이학식, 임지훈, 2008).

먼저 확인적 요인분석의 모형의 적합도를 보

면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확인적 요인분석

을 위한 측정모형의 경우 CFI, TLI 등이 기준

치인 0.9보다 높고,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적합

도 기준치를 충족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는 확인적 요인분석결과의 요인적재치

와 요인의 신뢰도를 분석한 것으로 요인을 구성

하고 있는 문항들의 요인적재치는 0.7 이상으로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판별타당도를 위

해 각 문항의 분산의 크기를 감안하고, 표준화 

계수로 측정한 요인적재치가 낮은 문항들은 분

석에서 제거하였다. 이런 과정을 거쳐 건강염려

증은 총 12문항 중 4문항이 분석에 투입되었고, 

지각된 상호작용성은 10문항 중 7문항이, 사이

트에 대한 태도는 4문항 전체가, 성과기대는 6문

항 중 4문항이, 지속적 사용의도는 3문항 중 2문

항이 분석이 투입되었다.

위와 같은 확인적 요인분석과정을 통하여 측

정도구의 신뢰성 검증을 하였고 그 결과 아래의 

<표 5>와 같이 나타났다.

분석결과 모든 구성개념들은 Cronbach 알파

값이 0.8 이상이고, 합성신뢰도 값이 0.9 이상이

며, AVE 값이 0.6 이상이다. 이 결과는 측정도

구가 신뢰할만하며, 잠재변수는 측정항목 변량

의 적어도 60% 이상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판별타당성 및 수렴타당성 검증은 

MPLUS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사용했다. 판별 

타당성을 확인하는 방법 가운데 분산추출지수

(AVE)은 구성개념간의 동일성을 검토하거나 

카이제곱 값의 차이를 검정하여 알아보는 방

법들에 비해 쉽고 정확하게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모수 χ2 χ2/df P TLI CFI SRMR
RMSEA

(90%신뢰구간)

96 287.71 1.844 .000 .903 .928 .065
.092

(.075~.108)

<표 3> 측정모형의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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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문항번호 표준화계수 S.E C.R p

건강염려증

A7 0.869 0.044 19.562 0.000

A8 0.815 0.042 19.502 0.000

A10 0.846 0.049 17.243 0.000

A11 0.710 0.056 12.748 0.000

지각된

상호작용성

B1 0.729 0.056 12.969 0.000

B2 0.738 0.053 13.810 0.000

B3 0.782 0.045 17.550 0.000

B4 0.708 0.054 13.053 0.000

B5 0.762 0.048 15.733 0.000

B6 0.773 0.047 16.287 0.000

B7 0.859 0.033 25.735 0.000

사이트에 

대한 태도

D1 0.816 0.037 21.920 0.000

D2 0.853 0.034 25.200 0.000

D3 0.753 0.049 15.394 0.000

D4 0.810 0.040 20.008 0.000

지각된

성과

E1 0.895 0.024 36.571 0.000

E2 0.884 0.027 33.295 0.000

E3 0.778 0.043 18.091 0.000

E6 0.737 0.047 15.572 0.000

지속적

사용의도

F1 0.880 0.034 25.928 0.000

F2 0.866 0.035 24.792 0.000

<표 4> 확인적 요인분석결과

구성개념 Cronbach 알파 AVE 합성신뢰도

건강염려 정도 .859 .721 .912

지각된 상호작용성 .892 .688 .939

사이트에 대한 태도 .887 .727 .914

성과기대 .893 .770 .930

지속적 사용의도 .864 .841 .913

<표 5> 요인의 신뢰성 분석결과

분산추출지수 값이 구성개념간의 상관계수

보다 크다면 적절한 판별타당성을 확보한다는 

증거이다. 일반적으로 AVE을 구하여 상관계수

과 비교한다. <표 6>에서 대각선 값은 분산추출

지수이고, 다른 수치는 두변인간의 상관계수이

다. 분석결과 사이트에 대한 태도와 성과기대의 

판별타당도는 약간 낮은 수준이고, 다른 요인들

의 타당도는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

서 판별타당도는 부분적으로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본 연구모형에서 사용되는 사이트에 

대한 태도와 성과기대는 각각의 경로를 구성하

므로, 낮은 판별타당도에도 불구하고 연구목적

상 경로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이므로 본 판별타

당도는 참고용으로만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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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개념
건강염려 

정도

지각된 

상호작용성

사이트에 대한 

태도

성과

기대

지속적 사용

의도

건강염려 정도 0.721

지각된 상호작용성 0.023 0.688

사이트에 대한 태도 0.003 0.621 0.727

성과기대 0.003 0.654 0.848 0.770

지속적 사용 의도 0.020 0.514 0.721 0.796 0.841

<표 6> AVE와 상관관계 값 비교

5.2 가설검증

분석모형의 적합도는 수정과정을 거쳐 <표 

7>과 같이 적합도 기준을 충족시킨 후 분석을 

하였다.

앞서 제시한 가설 중 가설 1에서 가설 4까지

는 직접경로를 통해, 매개효과와 관련된 가설 8

은 간접경로를 통해 검정하면 <표 8>과 같다.

[가설 1]에서는 건강염려증과 헬스리터러시 

능력과 같이 이용자의 개별적인 특성이 건강정

보 웹사이트에서 지각되는 상호작용성에 미치

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건강염

려증(β=-.244(p<.05))은 지각된 상호작용성

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헬스리터러시

(β=.392(p<.01))는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

므로 [가설 1은] 채택되었다. 따라서 건강염려

증이 높을수록 이용자가 지각하는 상호작용성

은 낮아지며, 헬스리터러시 능력이 높을수록 

모수 χ2 χ2/df P TLI CFI SRMR
RMSEA

(90%신뢰구간)

46 116.112 2.639 .000 .911 .941 .049
.057

(.044~.070)

<표 7> 분석모형의 적합도

직접 경로 표준화 계수 S.E C.R p

건강염려증 ￫ 지각된 상호작용성 -.244 .104 -2.347 .019

건강염려증 ￫ 지속적 사용의도 .157 .069 2.288 .022

헬스리터러시 ￫ 지각된 상호작용성 .392 .096 4.067 .000

헬스리터러시 ￫ 지속적 사용의도 -.058 .070 -.835 .403

지각된 상호작용성 ￫ 사이트에 대한 태도 .785 .044 17.756 .000

지각된 상호작용성 ￫ 성과기대 .804 .045 18.040 .000

지각된 상호작용성 ￫ 지속적 사용의도 .220 .124 1.773 .076

사이트에 대한 태도 ￫ 지속적 사용의도 .398 .150 2.651 .008

성과기대 ￫ 지속적 사용의도 .351 .165 2.118 .034

<표 8> 직접경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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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된 상호작용성은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건강염려증은 지속적 사용의도와도 직접

적인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가설 2]는 건강정보 웹사이트에서 지각된 

상호작용성이 웹사이트에 대한 이용자의 태도

와 성과기대, 지속적 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분석결과 지각된 상호작

용성은 이용자의 태도(β=.785(p<.01))와 성

과기대(β=.804(p<.01))에는 정의 영향을 미치

고 있었으나, 지속적 사용의도에는 유의한 영

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2]는 부분적으로 채택되었으며, 이를 통

해 건강정보 웹사이트에서 지각된 상호작용성

이 높을수록 이용자의 태도와 성과기대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지각된 상호작용성은 웹사이트의 지속적 사용

의도에 직접적으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가설 3]은 건강정보 웹사이트에 

대한 이용자의 태도와 성과기대가 웹사이트에 

대한 지속적 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

고자 설정된 가설이다. 분석결과 건강정보 웹사

이트에 대한 이용자의 태도(β=.312(p<.01))와 

성과기대(β=.282(p<.05))는 지속적 사용의도

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므로 가설은 채택

되었다. 따라서 이용자의 긍정적인 태도와 성과

는 건강정보서비스의 지속적 사용의도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건강정보 웹사이트에서 사이트에 

대한 태도와 성과기대는 지각된 상호작용성과 

지속적 사용의도를 매개할 것이라는 [가설 4]

는 <표 9>와 같이 분석되었다.

분석결과 지각된 상호작용성이 지속적 사용

직접 경로
표준화 

계수
S.E C.R p

건강염려증 ￫ 지각된 상호작용 ￫ 사이트에 대한 태도 -.191 .082 -2.333 .020

헬스리터러시 ￫ 지각된 상호작용 ￫ 사이트에 대한 태도 .308 .079 3.900 .000

건강염려증 ￫ 지각된 상호작용 ￫ 성과기대 -.196 .084 -2.327 .020

헬스리터러시 ￫ 지각된 상호작용 ￫ 성과기대 .315 .081 3.905 .000

건강염려증 ￫ 지속적 사용의도(합계) -.198 .088 -2.243 .025

건강염려증 ￫ 지각된 상호작용 ￫ 지속적 사용의도 -.054 .039 -1.384 .166

건강염려증 ￫ 지각된 상호작용 ￫ 사이트에 대한 태도 ￫ 지속적 사용의도 -.076 .04 -1.724 .085

건강염려증 ￫ 지각된 상호작용 ￫ 성과기대 ￫ 지속적 사용의도 -.069 .044 -1.553 .120

헬스리터러시 ￫ 지속적 사용의도(합계) .319 .085 3.752 .000

  헬스리터러시 ￫ 지각된 상호작용 ￫ 지속적 사용의도 .086 .054 1.605 .109

  헬스리터러시 ￫ 지각된 상호작용 ￫ 사이트에 대한 태도 ￫ 지속적 사용의도 .122 .056 2.181 .029

  헬스리터러시 ￫ 지각된 상호작용 ￫ 성과기대 ￫ 지속적 사용의도 .110 .059 1.859 .063

지각된 상호작용성 ￫ 지속적 사용의도(합계) .594 .093 6.355 .000

  지각된 상호작용 ￫ 사이트에 대한 태도 ￫ 지속적 사용의도 .312 .119 2.614 .009

  지각된 상호작용 ￫ 성과기대 ￫ 지속적 사용의도 .282 .134 2.107 .035

<표 9> 간접경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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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건강정보 웹사이트에서 지각된 상호작용성에 관한 구조모형

의도에 대한 경로에서 사이트에 대한 태도는 

β=.312(p<.01)로, 유의한 정의 매개효과를 보

이고 있고, 성과기대는 β=.282(p<.05)로 역시 

유의한 정의 매개효과를 보이고 있었으므로 

[가설 4]는 채택되었다. 또한, 앞서 분석한 직접

경로에서 지각된 상호작용은 지속적 사용의도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

었기 때문에, 이들 사이트에 대한 태도와 성과

기대 등의 매개변인은 완전매개효과를 갖는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지각된 상호작용성

이 높은 이용자가 사이트에 대한 태도와 성과기

대가 높으면 지속적 사용의도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가설검증 결과를 토대로 구조모형을 작성하

면 <그림 1>과 같다.

6.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건강정보 웹사이트에서 개인의 특

성 및 지각된 상호작용성, 이용자의 성과와 태

도, 지속적 사용의도를 측정하고 구조모형을 통

해 전체적인 인과관계를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와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건강정보 웹사이트에서 

개인적 특성이 지각된 상호작용성에 영향을 미

치고 있음을 통계적으로 증명하였다. 건강염려

증은 지각된 상호작용성과 음의 상관관계로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반대로 헬스리터

러시는 양의 상관관계에서 긍정적인 작용을 하

고 있었다. 이들은 지각된 상호작용성에 직접적

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결국 상호작용성은 

사이트에 대한 태도 및 성과, 지속적 사용의도

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음으로, 이용자의 개별적

인 특성은 건강정보 웹사이트에서 중요한 변수

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앞서 선행연

구에서 건강염려증이 높은 사람은 의사와의 커

뮤니케이션에 불만을 갖고 있거나 의사를 신뢰

하지 못해서 스스로 미디어를 통해 건강정보를 

이용한다고 밝힌바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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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려증이 높은 이용자는 지각된 상호작용성 및 

지속적 사용의도와 음의 상관관계에 놓여있으

므로, 인터넷에서 제공되는 건강정보에도 만족

하지 못하는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따라서 

건강정보 웹사이트를 설계할 때는 건강과 관련

된 이용자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하여 이용자들

이 신뢰할 수 있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콘텐츠

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다만 

개인의 특성은 본인 및 가족의 질병보유여부, 

과거의 병력 등 다양한 요소가 있으므로 연구에

서 제시한 두 가지 변수가 건강정보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개인의 특성 전체를 대표한다고 할 수

는 없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건강정보 웹사

이트에서 개인의 특성이 지각된 상호작용성 및 

이용자의 경험과 관련된 다른 변수들에게 직간

접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밝힌 것에 큰 의미

를 둘 수 있다.

둘째, 지각된 상호작용성은 이용자와 관련된 

다양한 변수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선행연구

에서는 상호작용성이 이용자의 충성도나 신뢰

도, 만족도 등 긍정적인 태도를 높여주는 직접

적인 요인이었으며, 웹사이트의 재방문이나 쇼

핑몰에서의 재구매율 등 지속적인 이용의사에

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는 지각된 상호작용성이 이용자의 태도와 성과

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나, 지

속적 사용의도에는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았다. 

다만 상호작용성은 이용자의 태도와 성과기대

를 매개하여 지속적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반드시 이들을 매개해야 영향력이 생

기는 완전 매개효과를 보이고 있었다. 따라서 

이용자의 태도와 성과에 대한 상호작용성의 효

과가 높을수록 지속적 사용의도가 함께 높아지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지각된 상호작요성이 직

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건

강염려증과 헬스리터러시와 같은 개인적 특성

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건강염

려증은 지속적 사용의도에 직접적인 부의 관계

를 가지고 있고, 정보리터러시에는 직접적인 영

향력이 없었으므로 이들이 상호작용성에도 영

향을 주었을 것이라는 견해이다. 결국 지각된 

상호작용성과 이용자의 특성, 사이트에 대한 태

도, 성과기대 등 모든 변인들은 서로 연계되어 

함께 작용하는 관계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웹사이트의 평가요소는 이용자 경험과 관

련해서 유용성, 충성도, 만족도 등 많은 요인이 

존재하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좀 더 다양한 변

인을 포함시키면 또 다른 의미 있는 연구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건강정보 웹사이트의 상호작

용성에 관한 통합적인 모형을 제시하였다. 또한 

지각된 상호작용성이 건강정보 웹사이트에서 

중요한 요소임을 증명하였다. 기존 연구들에서

는 건강정보 웹사이트의 품질이나 만족도, 신뢰

성 등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어왔지만, 이용자의 

상호작용성과 관련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연구에서 제시된 구조모형을 통

해 변인들의 전체적인 관계를 파악한다면, 향후 

좀 더 세부적인 연구들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

다. 더불어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이용자에게 

좀 더 효과적인 건강정보 웹사이트를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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